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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아너리스트 

이현의 신작 유년 동화 

강아지 말을 몰라도 괜찮아요. 용맹이 이야기에는 어떤 말도 서로 통하게 하는 마법이 있답니다! 



# 용이 : 귀가 쫑긋, 입이 뾰족, 부드럽고 긴 털, 몸무게는 3킬로그램인 용이. 

# 맹이 축 늘어진 손바닥처럼 생긴 귀, 부스스한 털, 까만 눈동자 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: 편집부 박지은(02-515-2000 내선 317, allball7@bir.co.kr)


